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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효녀 심청이
	작가프로필
	AI라는 특별한 상상력 친구와 손을 잡고, 생애 첫 동화책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 신예 동화작가입니다. 기술의 힘을 빌려 머릿속 무지갯빛 꿈들을 하나씩 현실로 풀어내는 과정은 매순간이 새롭고 신기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. 차가운 화면 너머로 따스한 온기를 담아낸 첫 도전처럼,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몽글몽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. 아이들의 마음에 예쁜 씨앗을 심어주는 따스한 작가로서,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습니다.
	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	" 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 함께 떠나볼까요?"
	제1장: 낡은 로봇들의 집 모든 것이 AI 로봇으로 움직이는시대. 하지만 청이네 집은 가난해서 낡고 고장 난 로봇들뿐입니다. 청이는 오늘도 어지러운 부품들 사이에서 아빠를 도울 방법을 고민합니다.
	제2장: 아빠의 눈이 되어줄 로봇 "청이야, 이 로봇은 또 어디로 간 거니? 도통 거시기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네." 낡은 로봇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자 아빠가 넘어지고 맙니다. 청이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결심합니다. '아빠를 위해 완벽한 효도 로봇을 만들고 말 테야!'
	제3장: 대회 우승과 효돌이 청이는 로봇 코딩 대회에서 우승합니다. 부상으로 받은 부품들로 아빠를 위한 초기 모델 로봇 '효돌이'를 만들지만, 효돌이는 아직 전력이 부족해 자주 방전되곤 합니다.
	제4장: 퓨처 컴퍼니의 제안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'퓨처 컴퍼니'에서 청이에게 연락합니다. "청이 어린이, 우리가 슈퍼 칩을 줄 테니 우리랑 일해보지 않을래? 아주 멋땀시 좋은 기회야." 하지만 대가는 10년간의 우주 테스트 참여였습니다.
	제5장: 고통스러운 결단 청이는 고민합니다. 하지만 비가 오던 날, 효돌이가 방전되어 아빠가 넘어지는 모습을 본 청이는 눈물을 흘립니다. "아이구, 삭신이 쑤시네. 청이야, 내가 노곤해서 그런지 맘대로 안 되는구나." 청이는 아빠를 위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.
	제6장: 함정에 빠진 청이 우주선에 탑승하는 청이. "아빠, 이제 걱정 말고 그려그려 마음 편히 계세요." 하지만 퓨처 컴퍼니 사장은 청이를 정전기 행성이 아닌, 로봇 폐기장 행성으로 보내버립니다.
	제7장: 폐기장에서의 재기 폐기장 행성에 버려진 청이. 하지만 청이는 절망하지 않고, 그곳에 버려진 낡은 부품들을 조립해 다시 통신 장비를 만듭니다.
	제8장: 기적의 연결 청이의 간절한 효심이 담긴 신호가 지구의 효돌이에게 전달됩니다. 지구에서 잠들어 있던 '슈퍼 칩'이 스스로 빛을 내며 활성화됩니다
	제9장: 효돌이의 변신과 악행 폭로 효돌이는 아빠의 눈을 대신하는 최첨단 증강현실 안경으로 변신합니다! 청이가 미리 코딩해둔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퓨처 컴퍼니의 악행이 세상에 모두 밝혀집니다.
	제10장: 행복한 재회 사장은 체포되고 청이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. "아따, 참말로 이게 무슨 일이여! 앞이 다 보이다니!" 이제 심 봉사는 청이의 효심이 깃든 안경으로 매일매일 행복한 세상을 바라보며 '살았답니다.

